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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고발해주십시오!


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고발게시판 운영 상품판매 부당강요사례 등 접수





�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이대로는 살수 없다! 상품강매 중단하라! 





지방본부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힘있게 열어 상품강요 끝장내자!!





끝도 없는 상품강매로 조합원의 살림살이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민영화이후 경영진이 이뤄낸 성과는 전무하다. 


오늘날 뒤늦게 뛰어든 ADSL이 시장점유율 50%를 돌파한 것은 경영진의 우수한 능력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발로 뛴 결과다. 지금까지 경영진은 미래예측은커녕 잘못된 정책으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SKT 매각이 그랬으며 시티폰 사업이 그랬다. 또한 ISDN에 치중해 초반 ADSL을 놓칠 뻔한 위험천만한 일까지 겪었어야 했다. 


어려운 시기 경영진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걸음만 쳐왔다. 경영진은 또다시 조합원을 동원한 상품강매로 KT를 죽이려하고 있다. 그사이 7조원의 유선시장은 경쟁회사에 잠식당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는 회사의 수익확대보다는 단말기 회사만 살찌운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우리 3만 8천 KT종사원들은 단말기 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지방본부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을 돌입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추가목표만을 부여하고 있는 무능력한 경영진은 각오하라!!.





6월 14일


KT노동조합


www.kttu.or.kr





- 철야농성 -





중앙본부 13일째











■ 참석범위: 지방상집 및 지부장·분회장


■ 결의대회 일정




















※ 수도권을 제외한 본사지방본부 지부장 및 분회장은 각 지방본부에 결합





지방본부 8일째





지방본부 조합간부 결의대회





- 강북지방본부·본사수도권: 6월 14일 오전 10시


- 강원지방본부: 6월 14일 오후 3시


- 서부지방본부: 6월 15일 오전 10시


- 강남지방본부: 6월 15일 오전 3시


- 충북지방본부: 6월 16일 오전 10시


- 충남지방본부: 6월 16일 오후 3시





- 전북지방본부: 6월 17일 오전 10시


- 전남지방본부: 6월 17일 오후 3시


- 부산지방본부: 6월 18일 오전 10시


- 대구지방본부 6월 18일 오후 3시


- 제주지방본부 6월 19일 오전 10시








